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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와 시사점 

□ 미 재무부는 반기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위안화의 

실질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

않기로 결정함.

  o 또한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, 주식시장과 실물

시장에서의 버블 방지, 내수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

도 유익이며 따라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양국 간 대립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

판단함.

  o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환율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

힌 바 있으며, 작년 6월 중국이 위안화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 위안화는 달러화 대

비 3.7%가량 절상되었음.

  o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는 중국의 위안화 변동성 확대, 공화당의 하원 장악, 

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등으로 위안화 저평가 문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

음을 시사함.

  o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위안화의 수준이 ‘상당히‘ 저평가된 상태라는 강한 표현을 

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진전된 노력을 촉구함.

□ 한편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부의 발표직후 저평가

된 위안화 환율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

는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함.  

  o 센더스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위안화 

는 15%~25% 저평가된 상태이며 이는 미국의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

있다고 지적하고, 동 법안에 공화당의원도 다수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함.

  o 지난해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상정되었으나 하원에서는 통

과된 반면 상원에서는 통과에 실패한 바 있음. 

  o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동 법

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         (Washington Post 등, 2/5)  


